
232012년 3월 12일 월요일 10판엔터테인먼트

오늘의 날씨 3월 12일 월요일 (음력 2월 20일)

연예뉴스 스테이션

빅뱅, 미니앨범 ‘블루’로 SBS 인기가요 1위 차지

김민희 ‘화차’ 주말 박스오피스 1위

그룹 빅뱅이 컴백과 동시에 각종 음악순위 프로그램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빅뱅은 11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
서 미니 앨범 5집 ‘블루’로 1위에 해당하는 네티즌송을 수
상했다. 빅뱅은 8일 케이블·위성 채널 엠넷의 ‘엠카운트
다운’과 9일 KBS 2TV ‘뮤직뱅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영화 ‘화차’(감독 변영주)가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
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화차’는 10일 하루 26만5150명의 관객을 모았다.
누적관객은 44만8432명. ‘화차’는 사라진 약혼녀 선영(김
민희)을 찾아 나선 남자(이선균)와 전직 형사(조성하)가
선영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열정의남미팬 “JYJ, 미 이히토리코!”
<우리 예쁜 아기>

그룹 JYJ의 무대는 한국에서 지구 정반대에 위치한 나라 칠레의 케이팝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사진은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는 JYJ의 재중, 유천, 준수(왼쪽부터). 사진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JYJ 첫 칠레 공연 현장 ◀ 열성팬 “4일째노숙”
JYJ 공연을 24시간 앞둔
8일 밤, 콘서트가 열린 산
티아고 도심의 실내 체육관
테아트로 콘포리칸에서 만
난 케이팝 팬들. 조금이라
도 가까운 스탠딩 자리를
얻으려고 약 150명의 팬이
패딩 점퍼에 침낭과 담요
등을 덮고 노숙하고 있다.
한 팬은 무려 4일째 노숙하
고 있다. 그는 “공항으로
입국하는 JYJ를 보러갈 때
는 자리를 뺏길까 봐 사촌
동생에게 맡겼다”고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JYJ가 최고!” 칠레의 한 팬(가운데)이 Xiah(준수)를 가리키는 하트
모양의 종이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흥분관객 4명실신…한국기자덩달아인기 ‘볼키스세례’

JYJ공연이모저모
○…JYJ의 이번 공연에서 네 명의 관객이
실신했다. 공연 시작 전 분위기가 달아오
를 때 한 명이 쓰러져 실려 나간 후, 공연

의 마지막 곡 ‘인 헤븐’까지 모두 세 명이
더 실신해 실려 나갔다.

○…칠레 공연이 열린 산티아고의 테아
트로 콘포리칸은 100년이 넘은 유서 깊

은 곳으로, 최근엔 미국의 메탈밴드 콘과
일본 록밴드 엑스재팬의 공연이 열렸다.
이번 입장권 가격은 최고 7만 페소(16만
원)에서 최저 2만 페소(4만8000원). 칠
레의 법정최저임금이 50만원대임을 감
안하면 10대 청소년들에겐 다소 부담되
는 가격이다.

○…케이팝의 인기로 현장을 취재한 한국
기자들도 덩달아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
공연 후 감격에 겨워하던 일부 여성 팬들
은 눈에 보이는 한국기자들을 붙잡고 ‘볼
키스’를 하고 대담한 포즈로 사진촬영을
하는 등 남미 특유의 열정을 드러냈다.

산티아고(칠레)｜김원겸 기자

3000여명 뜨거운 환호…함께 열창도

한글 피켓·함성…한국 콘서트 연상

JYJ “13개 도시 공연중 가장 열정적”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곳. 비행거리만
약 2만km, 비행시간은 무려 25시간. 지구
정반대에 있는 나라 남미의 칠레에서 발견
한 케이팝의 열기는 너무 뜨거웠다.

10일 오전 9시(이하 한국시각) 그룹 JY
J가 산티아고의 테아트로 콘포리칸에서
한국 가수의 단독 콘서트로는 처음으로 남
미 무대에 올랐다.

이날 산티아고의 공연장 테아트로 콘포
리칸을 울린 3000여 청중의 환호 ‘미 이히
토 리코’(Mi Hijito Rico·우리 예쁜 아기)
나 공연장 앞에서 만난 노숙 팬, 그리고 새
벽 4시까지 기다리던 열정 등 남미 칠레에
서 발견한 케이팝에 대한 사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런 느낌은 JYJ도 마찬가지
였다. JYJ 관계자들은 “작년 4월 태국 방콕
을시작으로 북미,유럽등지의 13개도시에
서 공연했지만, 칠레 팬들이 가장 뜨거웠
다”고입을모았다.

이날 공연에서 JYJ는 ‘엠프티’로 무대
를 시작해 ‘피에로’ ‘에이 걸’ 등 총 14곡을
불렀다. 관객들은 한국어로 “사랑해, 사

랑해”를 외쳤고, JYJ의 ‘찾았다’ ‘인 헤븐’
등의 무대 때는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따
라 불렀다. ‘사랑해요 오빠’ ‘함께 가면 길
이 된대’ 등 JYJ를 응원하는 한글 피켓, 고
막을 찢을 듯한 함성은 한국 콘서트 현장
그대로였다.

뀫칠레, 남미한류의 허브국가로 급성장
10년 전부터 한류 붐이 일어난 멕시코

나 페루에 비하면, 2010년 본격적으로 한
류 팬들이 생긴 칠레는 규모가 작다. 그러
나 칠레는 인터넷의 빠른 성장을 기반으로
남미 한류의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재칠레한국한글학교 남도우(47) 교장은
“남미국가 중 인터넷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여서 문화 전파가 매우 빠르
다”고 칠레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주
칠레 한국대사관의 김선태 참사관도 “칠
레의 케이팝 팬을 3만 명으로 보고 있다.
절대 잠깐 반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
국 팝음악처럼 케이팝은 남미에서 많이 자
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날 공연 현장에서 만난 여고생 사무엘
아쿠나(18)는 “우리 반의 대부분이 케이팝
을 안다. 절반 정도는 가끔 듣는 정도지만
열정적인 케이팝 팬도 꽤 있다”며 “케이팝
은 듣기만 해도 좋지만 퍼포먼스가 더해지
면 더욱 환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
를 듣기도, 따라하기도, 커버댄스도 한다”
고 열기를 전했다.

뀫“아직 정품CD 없어, 정상가 10배 400달러에 음반 구해”
케이팝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칠레 지상파 방송인 메가TV의 폴리나 세
이페다 기자는 “아직 케이팝의 정품 CD가
유통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정상가의 10배
인 300∼400달러를 내고 사야 한다”고 실
상을 소개했다.

또한 세이페다 기자는 “케이팝은 이제
일반 사람들도 듣기 시작했다”며 “SNS를
활용해 해외 팬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티아고(칠레)｜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슈주마카오공연전석매진성황

그룹 슈퍼주니어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에 이어 마카오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슈퍼주
니어는 9∼10일 양일간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 내
코타이 아레나에서 슈퍼주니어 월드 투어 ‘슈퍼쇼
4인마카오’공연을열었다(사진).마카오에서열린
슈퍼주니어의 첫 단독 콘서트인 이번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1회공연을추가했다. 김민정기자

스타 온라인

히터쬐는투애니원공민지…무결점S라인

최효종 “유재석선배님이주신운동화∼”

걸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공민지
가 S라인 몸매 사진을 공개했
다. 9일 공민지는 트위터(@min
gkki21)에 “슬리퍼신고 히터 쬐
는 사이보그, Scream MV촬영
대기하다가 찰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민
지는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옷을 입고 S라인을 강조하고 있
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게 진짜 S라인이지!” “점점 섹

시한 모습을 보여 주네요” “민지 언니 몸매 너무 부러워
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개그맨 최효종이 유재석에게
선물로 받은 운동화 인증샷
을 공개했다. 최효종은 10일
트위터(@hyojong66)에 “유
재석 선배님이 오늘 선물로
주신 운동화∼∼∼＾＾ 늘 녹
화때면 따뜻한 정을 느끼고
돌아간다∼∼∼＾＾ 선배님 감

사합니다∼∼∼”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에서 최효종은 KBS 2TV ‘해피투게더3’의 목욕탕 가운을
입고 빨간색 운동화를 보여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도 유재석씨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고 싶네요” “유재석은 신발 고르는 센스도 최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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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칠레공연
더 보기


